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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판조회/경력조회, 중견사원 채용의 필수 절차 
 
지난해 이맘때부터 한국과 미국의 한인사회를 들끓게 했던 사건은 단연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의 
‘학력위조’ 사건이었을 것이다. 학벌과 학연을 중시하던 한국사회의 치부를 속살까지 드러냈던 이 
사건은 학계와 문화계, 연예계, 심지어 종교계로까지 번지면서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가 되었다. 
돌이켜보면 좀 더 확실한 검증단계를 거쳤더라면 온 사회가 시끄러울 정도의 큰 혼란은 막았을텐데 
하는 안타까운 마음마저 들었다. 최근 기업들은 새로운 인력을 채용할 때 평판조회 및 경력조회를 
통해 후보자들을 검증하고 있으며, 특히 중견사원의 경우에는 평판조회/경력조회가 채용의 필수 
절차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평판조회(reference check)란 채용과정에서 전 직장의 상사나 동료 또는 학교 교수등 후보자를 잘 
아는 몇 사람을 통해 후보자의 업무수행능력과 근무태도, 대인관계 등을 검증하는 절차를 말하며, 
경력조회(career verification)란 후보자의 학력 및 업무경력, 신용상태, 범죄전력 등 전반적인 
개인정보를 수집, 평가함으로써 후보자의 과거경력을 객관적으로 사실확인하는 절차를 말한다. 통상 
평판조회라 함은 경력조회 중에서 신용상태 및 범죄전력 확인을 제외한 나머지 전 직장/학교의 평판 
및 경력사실 확인절차를 의미하며, 채용된 이후에 회사에서 후보자의 신용상태 및 범죄전력 
등을 사실확인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따라서 기업에서는 후보자의 이력서가 과장/포장되지 
않고 사실에 근거한 것인지, 전 직장에서 실적과 근태는 어떠한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지원하려는 기업에 불이익을 주지 않을 인물인지를 Cross-Check 할 수 있는 수단이라 하겠다. 
 

이미 미국의 취업시장에서는 평판조회가 일반화 되어 있다. 미국인적자원관리협회(SHRM)가 
2004 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조사에 응답한 기업 중 96%의 기업이 직원채용 시 평판조회를 하고 
있다고 답해 96 년 조사 때의 51%에 비해 비약적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미국 대기업의 
2/3 이상이 평판조회 업무를 전문업체에 대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보다는 덜하지만 한국의 
경우도 평판조회의 추세가 늘어나고 있는데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조사 참가업체 중 48%의 기업 
인사담당자가 경력직을 채용할 때 평판조회를 해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해 아직 미국보다는 
평판조회가 일반화 되지는 않은 듯 하다. 하지만 ‘앞으로도 평판조회를 진행할 계획이 있는가’란 
질문에는 85%가 ‘있다’고 답변해 향후 한국의 취업시장에서도 평판조회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구체적인 조사는 없지만 미국 내 한인사회에서도 평판조회에 대한 인식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필자의 회사에서도 후보자에 대한 평판조회를 중요한 고객사 서비스 제공요소로 간주하고 있으며, 
고객사들도 이러한 평판조회의 결과에 만족해 하고 있다. 
 

이처럼 평판조회가 중요한 이유는 제한된 시간의 짧은 인터뷰만으로는 후보자의 업무 스타일과 
인성/적성등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즉 채용을 위해 인터뷰 책임자 몇 명이 몇차례의 
인터뷰를 통하여 후보자의 다양한 특성을 파악한다고는 하나, 후보자의 커뮤니케이션 능력, 업무성과, 
업무 추진력, 성실성, 결단력, 리더쉽에 특별히 도덕성까지 종합적으로 알아내기에는 절대적인 
시간과 사전정보가 부족하다. 그래서 전 직장의 상사나 동료들의 업무 및 인간관계 평판이 후보자를 
폭넓게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며, 채용된 이후에도 우수인재 관리차원에서 평판관리를 계속할 수 
있다는 장점이 되며, 이는 채용 이후의 후보자 인사관리의 기본자료로 활용되기도 한다. 
 

경력조회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간단한 사실확인 차원의 업무라고 한다면, 평판조회는 후보자의 
동의를 받은 레퍼런스(추천인)를 통해 후보자와의 관계 및 후보자에 대한 추천인의 주관적 평가를 
채록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자칫 두 가지의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즉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준다든지 아니면 칭찬일색으로 진행된다든지 하는 문제점이 바로 그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경력조회와 마찬가지로 평판조회에 대한 기업들의 요구가 
늘어나는 까닭은 후보자를 채용하는데 보다 균형적인 접근을 함으로써 채용 이후 부정적 
요소(조기퇴사, 잘못된 인선 등)를 줄이는데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채용과정에서 이력서를 토대로 한 인터뷰와 더불어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력조회, 
그리고 평판조회의 객관성 확보여부가 후보자를 채용으로 이끄는 성공요소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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